
초고유가 시대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민간경제“ .. ” 硏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상무 유병규/

삼성 현대 등 국내 대 민간경제연구소는 올해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LG, 3

으로 연평균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100 150 .∼

또 이들 연구기관은 정부의 이번 고유가 종합대책의 방향이 맞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내수 등 경기 부양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고환율 등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는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주문했다.

두바이유 달러 전망100 150■ ∼

대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해 두바이유가 연평균 달러를 돌파해 최고 달러3 100 1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준으로 삼은 달. 170

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

준으로 배럴당 달러로 하락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올해 안100 ” “

에 유가가 배럴당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밝혔다170 ” .

권 실장은 투기적 수요와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이 가세하면서 유가가 급등하“

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하 및 달러화 약세로 발생했던 투기적 수

요는 빠질 것 이라면서 그동안 추세적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던 유가가 최근” “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

사한다 고 말했다” .

오문석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시적으로 달러LG “ 150

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면서 공급요인 등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그 이” “

상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 . “

지 않으면 달러 이상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 고 밝혔다170 ”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도 현재 국제 유가가 달러 턱 밑까“ 140

지 상승했지만 올해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100

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

성장률 물가 후반대4%· 3%■

이들 경제 연구소들은 고유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물가는4.6 4.9%, 3.5 4%∼ ∼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에서 로 하향 조정한 데 이5.1% 4.9%

어 물가는 경상수지는 억달러 적자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3.5%, 10 .

은 두바이유가 달러를 돌파할 경우 성장률이 대로 달러를 넘어서면140 3% , 200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2% .

유 본부장은 두바이유가 달러를 기록할 경우 성장률은 로 하락하고 물“ 140 3.8%

가는 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달러를 넘어서면 성장률은3.8% ” “200

로 떨어지고 물가는 까지 상승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2.8% 6.9% ” .

권 실장은 올해 성장률을 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직 조정할 계획이 없다“ 4.7% ”

면서 물가도 유가가 하반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로“ 3.9%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오 실장은 성장률은 물가는 중후반대 경” . “ 4.6%, 4% ,

상수지는 억 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60 80 ” .∼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역점■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의 경제팀이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고유가에 따른 물

가 안정 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물가“

를 희생하려 했다 면서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 이를 지” “

속하기 어렵게 됐다 고 밝혔다” .

아울러 그는 고환율 정책은 거시경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나“

물가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 고 덧붙였다” .



그는 이어 앞으로 대외여건 악화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흡수하느냐에 주력“

해야 한다 며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 “

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

권 실장은 경제팀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경상수“ .

지 쪽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는데 이는 정책조합의 미스실수로 본다 면서( ) ”

경제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다고 모든 정책수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 성장을“ .

목표로 하더라도 재정을 투입하면서 다른 경제운용 수단은 물가 안정에 사용( )

하면 된다 며 정책 조합을 강조했다” .

유 본부장도 지금은 물가 불안이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정책“

이 필요하다 면서 물가 상승요인을 흡수해야 하지만 내수 위축으로 가서는” “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함께 환. “

율은 안정적으로 금리는 인상보다는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 ”

했다.

고유가 대책 에너지 효율화 필요■

경제연구소들은 이번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내수 활성화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실장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종합대책

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하지만 소비진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 “

인다 고 말했다” .

오 실장도 이번 대책의 경기를 부양하거나 그동안 유가 상승에 따른 모든 충“

격을 흡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면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

데는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하다” .

는 데 입을 모았다.

권 실장은 우리 경제는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화가 필요하다 면서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고 말했다” “ ” .



유 본부장도 고유가 체제로 산업 및 소비체질을 바꿔야 한다 면서 경제 체“ ” “

질을 바꾸고 원전 비율 등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고 강조했”

다.


